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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성녀 쥴리 비야르)  

마리아 샬로마 수녀는 1948년 1월 9일에 클라튼에서 타루시스워요와 라하유 부부의 아이로 
태어났다. 이들은 가족의 두 번째 아이를 무르니닝시라고 이름지었다. 무르니닝시의 오빠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망했다. 무르니닝시는 부모와 오빠 둘과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1958년 
5월 24일에 세례를 받으면서 요세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요세핀은 1960년 10월 17일에 
견진성사를 받았다.  

무르니닝시의 유년기는 수녀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점철되어 결국 노틀담 수녀회로 이끌렸고 
1968년 10월 15일에 청원자가 되었다. 1969년 7월 8일에 착복하면서 마리아 샬로마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몇 년 후에는 가족의 막내인 레지나가 수녀의 뒤를 이어 레지나 마리아 수녀가 
되었다.   

초기 양성기는 성소를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영적 생활을 성장시켰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열정적이고 한결같은 수도자로 살았던 수녀의 정신을 보여준다. 수녀는 1971년 
6월 29일에 첫 선서를 발했고 이튿날 자카르타 비다라시나의 성 안토니오 본당에 소속된 성 
안토니 중학교에 파견되어 종교를 가르쳤다. 학교의 종교 수업 외에도 본당의 사목 교리수업을 
진행했다.  

마리아 샬로마 수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으며 맡은 소임에 대해 근면하고 절제되어 있었고 
충실하며 굳건하고 관대하며 창조적이면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수녀는 성녀 쥴리 비야르를 
매우 사랑했고 매일같이 우리 카리스마를 살기 위해 노력했다. “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수녀는 좋으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노틀담 수녀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우선적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수녀는 1976년 10월에 종신선서를 발했다. 수녀의 삶의 
대부분은 교육활동 – 정식 학교, 본당, 수련소 내에서의 가르침이든 아스피랑을 동반해주는 
일이든 – 이었다. 그러나 수녀에게는 그림, 노래 작곡, 공예, 기사 작성, 사진 등 다른 재능도 많았다.  

마리아 샬로마 수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구의 통신 홍보실에서 전 시간제로 봉사했다. 수녀는 
세나다 – 관구 통신과 중앙 도서실 – 담당이었다. 페칼롱간은 수녀의 마지막 거주지였다.  

수녀의 건강은 2018년 5월 26일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부디 라하유에 입원했고 병자성사를 
받았다. 수녀는 동정 마리아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일치시켰으며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아침 5시 32분에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갔다. 하느님께서는 수녀가 페칼롱간 부디 라하유의 
RSU에 있을 때 불러가셨다. 사랑하는 마리아 샬로마 수녀님, 평화의 안식을 취하시고, 아직도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